
 

 

 

 

 

 
 
 
 
 
 
 

 

 

 

 

 

 

 

 

 

 

 

 

 

 

 

 

 

 

 

 

 

 

 

 

 

 

 

 

 

 

 

 

 

 

 

 

 

 

 

 

 

 

 

 

 

 

 

 

 

 

 

 

 

 

 

 

 

 

 

 

 

 

 

 

 

 

 

 

 

 

 

 

 

 

 

 

 

 

 

제 195 호                               2011 년 7 월 22 일        금요일 

파룬따파는 나에게 두번째 생명을 주었다  
해하고 비방했다. 파룬궁의 진상을 알리기 위하

여 나는 북경에 상방하러 갔다. 내가 천안문광장

에서 “파룬궁은 좋다”라는 프랑카드를 들때 악경

들이 달려들어 나를 땅바닥에 때려눕혔다. 그때 

나는 오른쪽 갈비 2 대가 부러졌고 가슴속에 피가 

흘렀다. 그후 악경들은 나를 북경동성감옥에 가

두었다. 그때 나의 몸은 또다시 기적이 나타났다. 

매일 나의 몸에는 파룬이 돌고 있음을 느꼈고 20

일도 안되여 나의 내외상이 전부 나았다.  

나는 사부님의 자비로운 구도에 춤심으로 감

사를 드린다.  

나는 1999 년에 파룬따파를 수련하게 되였

다. 그전에 나는 위암말기환자여서 의사들은 내

가 2、3 달밖에 살지 못하니 후사를 준비하라고 

말했다. 내가 절망에 빠져 허덕이고 있을 때 한 

친구가 리홍지사부님의 법상과 그의 저작 《전법

륜》책을 나에게 주었다. 첫날 《전법륜》책을 

읽어보았더니 과연 기적이 생겼다. 우리집안은 

온통 붉은 빛이였고 책을 읽을때 매 폐지마다 무

두 사부님의 법상이였다. 나는 깜짝 놀랐다. 이 

책은 “신의 책”이였다. 사흘동안 《전법륜》책을 

다 읽으니 또다시 기적이 나타났다. 한가닥의 강

한 난류가 나의 머리위에서 전신으로 흘러들었고 

온몸은 편안해지고 가벼워졌다. 그날부터 사부님

은 몸을 청리해주어 10 일동안 토했는데 전부 진

득진득한 검은색이였다. 이때로부터 나는 밥을 

먹을수 있었고 정상적인 사람이 되였다. 반달후 

나는 밖에 나가 물을 긷고 빨래를 할수 있었다. 

마을사람들은 나를 보고 놀라하며 말했다. 《사

망신고를 받은 당신이 어떻게 되여 몸이 좋아졌

습니까?》 《내가 파룬궁을 수련한후 나의 몸은 

기적처럼 변화되였습니다. 대법은 나에게 두번째 

생명을 주었습니다.》라고 알려주었다. 

1999 년 7 월 20 일, 공산악당은 파룬궁을 박 

새 생명을 얻은 한국 파룬궁학원 
 
한국 파룬궁

학원 반임순과 그

의 남편 리종대는 

파룬궁을 수련하

여 5 개월만에 반

임순의 당뇨병은 

완쾌되고 리종대 

의 장암도 사라졌다. 그들은 새 생명을 주신 

사부님께 감사를 드렸다.  

지난 7 월 16 일, 

미국 워싱턴 DC

파룬따파수련심득

교류회가 시중심

인 헌법대청에서 

정중히 열렸다. 4

천여명 파룬궁학

원들이 참가한 법

회에서 15 명 파룬

궁학원들이 법을 

잘 배우고 심성을 

제고하고 진상을 

이야기하고 중생을 구도한 수련심득체험을 교류 

리홍지사부님께서 워싱턴 DC 에서 
4 천명 학원들에게 설법을 하였다  

하였다. 법회에 참

석한 학원들은 감수

가 매우 컸으며 저

마다 정진할 것을 

다졌다.  

오후 2 시 50 분

경에 리홍지사부님

께서 친히 회의장에 

오셔서 학원들에게 

1 시간 6 분동안 설

법을 하였다. 설법

이 끝나자 학원들은 

사부님께 꽃을 드리고 경의와 감사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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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

폭로 

연변박해소식 

■ 지난 7 월 20 일, 화룡시팔가자 파룬궁학원 정

숙진(程淑珍)과 그의 딸 양씨(小杨)、류개환(刘改

换)、리염성(李艳盛)、오봉현(吴凤贤) 등이 팔가

자국보대대 악경들에게 랍치되여 지금 연길대성

세뇌반에 갇혀 박해를 받고 있다. 

■ 지난 7 월 6 일, 훈춘시 파룬궁학원 정전옥(丁

正玉)은 당지 국보대대 류홍 등 악경들에게 랍치

되여 박해를 받고 있다.  

■ 지난 7 월 14 일 저녁, 훈춘시 파룬궁학원 주국

청(周菊清)은 악경들에게 랍치되여 박해를 받고 

있다.  

■ 지난 7 월 5 일, 연길시 파룬궁학원 주희옥(朱

喜玉)은 지금 장춘감옥에 갇혀 단식투쟁을 하고 

있다.  

■ 지난 7 월 17 일 오전, 왕청현 천교령 파룬궁학

원 정림(丁淋)은 당지 악경들에게 랍치되여 지금 

연길시경로원세뇌반에  

갇혀 박해를 받고 있다.  

선악에는 보응이  

있는 법이다. 파룬따파 

를 적대시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즉각  

박해를 멈추고 자신의  

생명을 확보하기 바란다.  

  

파룬궁반박해 12 주년에 즈음하여 
세계각지에서 중공을 질책  

 

한국 서울광장에서 열린 집회  
 

지난 

7 월 16

일, 한국 

8 대시민

단체와 파

룬궁학원

들은 서울

광장에서 

련합집회 

를 열고 중공이 파룬궁에 대한 12 년의 인권박해

를 질책했고 국제사회는 련합하여 중공이 파룬궁

에 대한 잔혹한 박해를 중단할 것을 호소했다. 각 

단체의 책임자들은 유엔사무총장 반기문과 한국 

대통령 리명박에게 드리는 공개서신에 서명을 했

고 공개서신에는 유엔총회에서 중공의 박해를 반

대하는 결의안을 통과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집회  
 

지난 

7 월 14

일 파룬궁

반박해 

12 주년에 

즈음하여 

세계각지

의 수천 

명 파룬궁학원들이 워싱턴국회대사당앞 광장에

서 집회를 열고 파룬궁에 대한 중공의 참혹한 박

해를 제지할 것을 호소했다.  
 

타이페이에서 거행한 대시위행진  
 

지난 7 월

17 일 오후 2

시, 1 천 5 백

명 대만 타이

페이 파룬궁학

원들이 “선량

을 구원하고 

박해를 제지하

자”는 주제로 

대시위행진을 거행했다.  

매를 맞아 사망된 조흔 
 

 

 

 

 

 

 

 

 

 

 

2000 년 6 월 19 일, 북경공상대학 경제학원 

녀교사 조흔(赵昕) (왼쪽 사진)은 자죽원공원에서 

련공하다가 공원파출소 악경들에게 랍치되여 해

정분국에 소속된 간수소에 감금되였다. 사흘후 

조흔은 악경들에게 모진 매를 맞아 경추 4、5、6

마디가 분쇄성골절이 되여 생명이 위급해졌다. 

(오른쪽 사진) 그후 2000 년 12 월 11 일에 조흔은 

원한을 품고 사망하였다.  


